
               시니어 순모임(1 월) 

 찬 양---   찬송가 552 장 ( 아침 해가 돋을 때 )---- 다같이 

 대표기도 ------------------------------------------------ 맡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말씀나누기 --------------------------------------------- 다같이 

 합심기도 ------------------------------------------------ 다같이 

1. 2025 년 은혜로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시니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 블레싱 파크 개발을 위한 완전한 permits 이 조속히  

       나오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고 ------------------------------------------------------ 맡은이   

 주기도문 ------------------------------------------------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5 년이 은혜의 뿌리를 내리며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기도카드를 작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기도카드를 

픽업하여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2025 년에도 블레싱 파크를 위해 기도와 건축헌금을 위해 

마음담아 동참해 주세요. 

 

 

 

 

 

 

 

 

 

 

 

 

 

 

 

 

 

 

 

 

 

 

 

 

 

 

 

 

 

 

 

 

 

 

 

 

 

 

 

 

 

 

 

 



 

제자, 오직 사랑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3:34-35 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살아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것, 매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20 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 프랜시스 쉐퍼 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표지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본문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한 마디,  그 말씀이 무엇까요?   

요한복음 13:34-35 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3 년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두가 피곤에 

지쳐 주저 앉았을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사랑을 몸소 보여 주시고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보여줘야 할 사랑의 수준입니다.  

두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이 죽음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가에서 자신을 못박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35 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 

를 향한 거룩한 비전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 거는 

기대는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입니다.   

세번째,  제자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삶으로 제자됨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보여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의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2:47 절입니다. “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맏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 

니라 ”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사랑 공동체로 살아갈 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2 세기 

아테네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 황제여, 진리를 발견한 자는 다름 아닌 크리스천들입니다. 자기들을 능멸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으며, 원수들에게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노예 

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 줍니다.  나그네가 눈에 띄면 자기네 집으로 맞이해 

들이며 마치 친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사랑이 이 모습이다 

  진정한 신앙은 교회 문을 나서면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외친 

사랑을 증명하는 곳은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 내가 머무는 곳에서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